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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재식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내에 IT연맹을 새로 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대의원들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한바 있다.

KT노동조합의 경우 IT연맹 건설이 지난 상품판매투쟁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새 연맹 건설 작업을 꾸준히 준비했으며, IT연맹을 건설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 받았다. 또한 공공연맹도 탈퇴하였다.

이는 지난 25일에 열렸던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IT연맹에 대한 가입승인건을 논의,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17대13으로 가입이 승인됐으며, 이로써 IT연맹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KT노동조합와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을 탈퇴한 KTF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체 조합원 수는 3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IT연맹 건설의 평가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한 IT연맹의 향후 전망을 조명해 보자. 

3월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들은 IT연맹 건설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바 있었다. 이에 지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설득을 통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의 업종별 교섭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에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인 IT분야를 전문적으로 대정부교섭을 할수 있는 새로운 IT연맹이 필요하다"며, 또한 8대집행부 초기에는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IT연맹 건설은 무리였다"고 설명하고 설득하여 전국대의원들의 결의를 얻어 냈다.

또한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공공연맹탈퇴와 관련해 일부 중집위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재 조직대상이 서로 겹치는 연맹들이 있는 현실에서 가입신청을 한 조직을 승인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대산별 문제는 조만간 다른 산별연맹을 포함한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중집위원들도 "민주노총이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독립조직으로 남을 수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 동의했다. KT노동조합이 공공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이 없고 'IT업종'에 한정해 조직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조직 분열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무튼 꾸준히 준비해온 덕분에 KT노동조합을 주축으로한 IT연맹은 민주노총 가입이 승인되었다.

한편 IT연맹은 26일 성명서를 통하여 "한국의 IT산업은 그 기술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한시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남발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 가속시켜 왔으며,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도급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제 IT노동자들의 단결은 역사적인 요구와 흐름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난 7월30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창립식을 통하여 IT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IT산업 노동자의 대동단결을 통해 한국 IT노동자 단결의 구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IT연맹을 창립하였다"고 밝혔다. 

이제 어렵고 힘들게 건설된 IT연맹인 만큼 민주노총 산하 IT연맹은 안으로는 IT산업노동자의 구심으로 그 지위를 공공히 하고 업종별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밖으로는 정부의 통신정책 등에 적극 대응해 정통부의 잘못된 정책 등을 지적하고 수정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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